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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장에인 형제를 둔 비장에 청소년의 

부담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가족탄력성의 조전효과를 중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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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사회부지학과 

본 연구는 발달장에인 형제를 둔 비장에 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탄력성이 이들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발달장에인을 

형제로 둔 비장에 청소년 만11세~18세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서를- 실시하였다.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가족탄력성이 청소년기 비 

장에 형제의 부담감과 이들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장에 형제의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에 형제가 장에형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 

감이 높을수록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청소년기 비장 

에 형제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에 형제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서 가족탄력성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및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청소년기 비장에 형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과 가족탄력성 향상 

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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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가족이다. 가족 관계 중 

형제관계는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 것이다. 형제 관 

게는 동생이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되고 형제 

중 한명이 삶을 끝낸 때까지 지속된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특히 형제자매들은 인생 전반 

에 걸쳐 관계가 지속된다. 이들은 태 어나고 

함께 자라면서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관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 이를 고려 

하면 형제자매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개 

인에게 더욱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 

여 진디臼조영실, 양소남, 2018). 또한, 형제자 

매 관계는 부모, 자녀와 같은 수직적 관계와 

는 달리 수평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형제 

자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또래 경험은 사회 

행동기반음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디侍문혁준 등, 2012). 

하지만 형제 중 한 사람의 장애로 인한 무 

력감은 장애가 없는 형제에게 다소간의 영향 

음 주게 되고 장애가 있는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변화를 맞게 된다. 이들은 

일반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하지 못하 

는 다양한 사회적 ·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 

며 고들만의 독특한 삶을 산아간디”尸영화, 

2012).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논 둘 간 

의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 

방적으로 장애 형제를 돌보아주거나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일반 형제관계와 비교 

해 볼 때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어려 

움을 겪게 된디〈신혜용, 2002).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수록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질 가능 

성이 크며, 성장과정에서 공격성음 보이거나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기도 

한댜유신복 손원숙, 2014). 비장애 형제는 어 

떤 면에서는 부모 이상으로 장애형제로 인해 

스트래스를 받게 되는데, 이 때 비장애 형제 

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담은 자아존중감 형성 

에 궁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디이혜연, 2015). 

또한 비장애 형제들은 형제의 장애로 인하 

여 타인에게 부정적인 시선음 받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감정음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기 

도 한디停윤해립, 박지연 2017). 특히 이들은 

부모님의 무관심 또는 과도한 기대감에서 오 

는 부담감과 장애인 형제를 평생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고리고 또래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 

적 환동의 제한에 대한 부담과 장애 형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장애형 

제를 미워하는 등의 부담감을 안고 있다. 가 

족 내에 장애아동의 출현은 가족구성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고동안의 연구에 

서는 장애아동가족이나, 부모가 경험하는 부 

담감에 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었지만 

장애인과 한평생을 같이 산아가야 하는 형제 

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심 

도 부족하다(이윤화, 권진욱 2002).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1984년 미국의 「발 

달장애 인법 The Developmentla Disabilities Act 

of 1984」에서 처음 개념을 정리 하였으며, 현 

재 에 는 미 국 정 신 의 학회 (Ameriac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행된 정신장애진단,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부담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43 

편람 DSM-5 에서 전반적 반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를 인지언어운동, 

사회적 능력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반달장 

애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 

체 장애 인구 중 반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 

애 인)의 비율은 2007년 7.3%(154,463명)에서 

2017년 8.9% (225,601명)으로 집자 증가하는 

추세이디但}수경, 배종필, 이정하, 서경주, 이 

선우, 2019). 반달장애인은 이처럼 매년 꾸준 

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고들이 겪게 되는 

경험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이 아니므로 고 어려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 

는디終1해인, 1997). 비장애 형제의 경우 성인 

기와 노년기 등 비장애 형제의 전 생애에 결 

쳐 반달장애 인의 보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반달장애인에게 부모보다 

도 비장애 형제와 관계가 더 중요한 자원임 

음 의미하는 것이며, 형제로서 정서적인 부담 

이 부모의 것과 견줄 만한 것임을 시사한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장애 형제가 있는 한 가정의 장기적인 미래 

뿐 아니라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의 개개 

인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디샵류수민, 한영주, 2015). 

한편 장휘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형제관 

게가 온정적인 경우 친구관계도 온정적이고 

형제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친구관계 역시 갈 

등적인 것으로 언구되었다. 또한 두 가지 관 

계가 모두 궁정적인 청소년이 모두 부정적인 

청소년보다 더 큰 삶의 만족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은 바로 가족이다. 장애인 가족에게 있어 

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닌데, 장애 형제와 비 

장애 형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서로의 상호작용 

음 통해 자존감을 형성해 나간다. 특히 형제 

관계는 공통적인 유전적, 문화적, 경험적 환 

경음 공유(Ross & Dalton, 1981) 한다는 집에서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강효경과 유장순(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의 스트래스와 문제해결능 

력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전효과가 확 

인되었는데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의사소 

통과정은 스트래스와 문제해결능력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탄력 

성이 높음수록 가족 구성원의 스트래스는 낮 

아지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스트래스 

가 높음수록 가족적응은 약해지지만 가족탄 

력성이 반달장애인 가족의 스트래스를 완화 

하여 가족적응을 강하게 하는 조전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디껀尋팟l, 2010). 

자아존중감은 가족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 

향을 받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Coopersmith 

(1967)와 Rogenberg(1965)는 가족탄력성이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형제 문제로 인한 역기능적 

인 것들을 완총해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러므로 위협에 

처한 가족들과 특히 만성 질환 및 장애가 있 

논 가족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족탄력성 접근 

의 유용함이 증명되고 있고 국내서도 가족탄 

력성을 분석 틀로 이용한 연구들이 늘어나 

고 있다(오승아, 2001; 송자경, 2003; 정미숙, 

2005; 김고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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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과 자아존중감 

김명선(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달장 

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 심리적 갈둥은 첫째 자기비하, 둘 

째 수치심, 셋째 죄책감, 넷째 부모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다섯째 

분노, 여섯째 반달장애형제의 장래에 대한 걱 

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달장애자녀가 있 

는 가정의 비장애 형제들이 경험 할 수 있는 

감정들은 첫째 두려움, 둘째 외로움, 셋째 화 

(anger), 넷째 분개, 다섯째 당혹감, 여섯째 혼 

란, 일곱째 질투, 여덟째 압박감, 아홉째 죄의 

식, 마지막으로 좌절감 등이 든다고 보고되었 

댜박민경, 1996). 

형제간 상호작용은 서로의 반전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명연장으로 형제 

가 관계를 맺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형제간의 

지원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미희, 2011). 고러나 비장애 형제들은 부모 

이상으로 장애형제에 대해 스트래스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 때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 

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궁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디"I혜 

인, 1997). 

부담감이란 어떤 일에 대한 짐스러운 의무 

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진욱-(2001)의 

언구에서논 비장애 형제의 부담갑을 가족관 

계의 부정적인 변화, 심리적인 부담, 사회적 

인 활동의 제한, 장애형제와의 관계 부정적인 

변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즉, 부모님이 장애 

형제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가족관계의 

부정적 인 변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성 

인이 되면 내가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부담감, 장애형제가 있음을 친구들이 몰랐으 

면 종겠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환동의 제한과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 

럽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포함한 장애형제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등으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중요성 

과 유능함 고리고 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서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고 

개인이 능력이 있고 성공적이며 의미가 있다 

는 것을 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디-(Coopersmith, 1967; 김희화, 1998에서 재인 

용)．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비 

장애 형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바로 이들의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자아 

존중감 역시 이들이 주로 접하는 정서경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존중 받고 있다는 

민음과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정적 평 

가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은 학자에 따라서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 

내기도 하는데, Harvey와 Greenway(l984)의 연 

구에서는 장애 형제를 둔 형제는 비장애 형 

제를 지닌 형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 

중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경진(1994) 또 

한 사춘기 이후 비장애 형제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의 형제보다 낮은 자아존중감 

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Harvey와 

Greenway는 장애 형제들은 자아존중감에 있어 

장애형제를 가지지 않은 또래에 비해 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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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방미 경 , 2007). 

고러나 32명의 비장애 형제들을 연구한 

Mates(l982)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평균이상의 

자아존중감을 보여주고 있다. 정은순(1992)에 

서도 비장애 형제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학 

생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댜 정은순(1992)은 고 이유를 비 

장애 형제들은 장애형제에 비해서 자기 자신 

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게 되고 장애 형제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댜 이처럼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와 한 

집에 함께 산면서 일반 가정의 형제가 겪게 

되는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다양 

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존중감이 형 

성, 반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궁정적, 부정적 경험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 

며(박규향, 2000) 낮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래스 

를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스트래스는 건전한 

인격형성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음 유방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장애자녀가족의 가족탄력성 

McCubbin & McCubbin(l993)은 가족탄력성에 

대해 가족 위기 상황에서 직접 접하여 적응 

을 이루고, 변화에 대비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거부를 돕는 가족들의 특이한 성질들 

과 수준들 자산들로 가족탄력성을 정의하였 

댜 가족탄력성이란 용어가 삶의 도전에 접하 

였음 때 강력한 자원음 갓거나 위기나 도전 

음 체험한 후에 회부하는 가족의 능력인 자 

원음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 

의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성장 자원은 역동적 과정 

으로 단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시련을 통 

과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고 하였디킨}주연, 2011). 

즉 가족제게는 역경이나 어려움이 가족에 

게 혼란을 일으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를 이겨낸 수 있도록 만회의 가능성음 제 

시하고 가족의 자원음 총분히 사용하여 가족 

의 능력을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다는 관집이 

댜 가족은 장애자녀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통합의 약화나, 극단 

적인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의 위협 

이 반생하기도 한디召]미옥, 2001). 

장애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일생을 지속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 

자녀가족은 만성적인 스트래스에 노출하게 

되는데 장애라는 낙인과 사회적인 부정적 태 

도로 인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및 

장애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등의 장애 

자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디-(Wing, 1985; Wolf et al.,1986; 

신향숙, 2000에서 재인용). 

고러나 장애자녀가 있다고 해서 가족해체 

의 위험에 노출되논 것은 아니다. 어떤 가족 

들은 장애자녀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 내 결 

속력과 응집력이 강화되기도 하며 가족 구성 

원 간 친밀감이 향상되기도 하고, 장애자녀를 

통해 주변의 어려움 돌아보고 삶을 재 고찰 

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궁정적 변화의 계기 



146 인간발달연구 

가 되기도 한다(Singer & Fark, 1989; 김미옥, 

2001).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의 특성으로 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적응적인 가족경계의 유 

지, 의사소통능력개방, 상황에 대한 궁정적 

의미부여, 가족 유연성 유지, 가족 구성원간 

의 헌신 유지, 환동적인 대처노력에의 찹여, 

사회통합의 유지, 전문가와 상호협력관계 

개방 등을 제시했다(Singer & Power, 1993; 

Patterson, 2002). 특히 장애에 대한 궁정적인 

의미 부여는 가족구성원이 장애를 어떻게 해 

석하는 지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가족통제감 

개념 중 하나인데 높은 가족통제감은 탄력적 

인 가족의 특징 이 기도 하디-(Walsh, 1998). 

3. 가족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비장애 형제의 자 

아존중감에 가족탄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 설명력은 인구사회 

학적 변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 가족이 갖고 있는 강집요인으로 지목 

하였던 가족 SES와 장애의 정도 보다 오히려 

가족탄력성이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을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가족탄력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가족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에도 궁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논 것을 시사한다. 

가족탄력성 이 실제로 가족의 삶에서 어떻 

게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 가족은 자녀의 

장애 사실에 궁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융통 

성 있고 동시에 안정적 가족체계를 개발하며, 

개방적 소통을 통해서 가족의 적응력을 키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의 특성은 

이들 가족이 쉽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족시스템을 유지해 온 성공에 대 

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집을 

보여준디召]수정, 2012). 

가족의 탄력성 수준이 높으며 가족구성원 

들이 가치관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경제적 

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경우 가족 내 각자의 역할에 총실하며 사회 

와의 유대가 잘 이루어진다고 자각할 때 자 

아탄력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족 

탄력성이 자존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디{서하진, 김정옥, 2009). 

또한 가족탄력성은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가족스트래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디다정현 

주, 2009). 

또한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편안하 

며 유대감이 있는 가족구성원 안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과 대처능력, 자아존중감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토양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박민주, 황기 

아, 2007). 반달장애 인과 비장애 형제간의 지 

원적 관계는 반달장애인 및 가족제게에 중요 

하고 나아가 비장애 형제 개인에게도 핵심적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렇지만 고립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비장애 형제의 부담갑을 측 

정하고 예측하여 비장애 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윤미(2015)와 정유진과 전혜인(2014)의 비 

장애 형제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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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 이런 경향을 이윤미(2015)는 초등학 

생 때의 시기가 의사소통이 비교적 가능하고 

연구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 고등학생이 되는 사춘기를 경험 

하면서 비장애 청소년이 장애 형제로 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분노의 감정이 키지게 

되며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연구가 좀 더 

환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수교육, 장애인 부지의 동향 중 하나로 장 

애인이 문제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관집보다 장애 반생이나 장애 반생 이후 장 

애인의 특정한 인생시기에 장애인 개인과 고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 지원에 역집을 

두고있댜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및 교육현장 

에서도 가족의 중요성과 욕구가 중요한 쟁점 

이 되면서 프로그램과 지원체제의 중심이 장 

에인 개인으로부터 점차 가족중심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석말숙, 20 13). 

본 연구에서는 반달장애 인 형제를 둔 비장 

애 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탄력성이 이들 간에 조 

전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립 1과 같으며 연구 문제는 다 

음과같댜 

연구문제 1.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가 지각 

하는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가 지각 

하는 부담감과 이들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전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발달장에 인 형제를 둔 비장에 

가족단력성 

• 

\ 
통 제 변수 

성별/ 학년/ 종교/ 경제 수준/ 장애형제 성별/ 

장애형제 연령/장애 유형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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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전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달장애 인을 형제로 둔 초등학교 5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기 비장 

애 형제 총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 

하였댜 C시에 위치한 반달장애전담 특수학교 

와 장애인 부지관과 S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

지관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고 

기관장 또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조 

건에 부합하는 대상음 연구에 포함하였다. 섣 

문 방법은 비장애 형제들만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C시에 위치한 H 특수학교에서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으 

로는 대상자의 특성상 유의표집으로 하였으 

며 조사는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에 결 

쳐 진행되었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 

었으며 116부가 회수되었다. 

2. 측정도구 

독립변수: 청소년기 비장에 형제 부담감 

칙도 

본 연구의 부담감 측정도구는 권진욱-(2001) 

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의 부정적 

인 변화 10뭍항, 심리적인 부담 8뭍항, 사회 

적인 활동의 제한 10문항, 장애형제와의 관계 

부정적인 변화 11문항 이렇게 네 영역으로 

모두 39문항이다.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의 문항으로 '부 

모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무 

관심하다'. '부모님은 장애 형제를 더 종아한 

다'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 부담감 문항의 질 

문으로 '나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성인 

이 되면 내가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책임 때 

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 '나는 고민음 이야 

기 할 사람이 없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사회적 환동의 제한 문항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 때문에 공 

부에 지장이 있다'. ＇장애형제가 있음을 친구 

들이 몰랐으면 종겠다' 등이 있고 장애형제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와 관련된 질문으로 '나 

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부 

끄럽다'. '나는 장애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 

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매우 고렇다' 4집, ＇고린 편이 

다' 3집, ＇고렇지 않은 편이다' 2집, ＇전혀 고 

렇지 않다' 1집을 부여해 접수를 환산하였으 

며 접수가 높음수록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댜 본 연구에서 부담감 측정도구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760, 심 리 적 부담감 .614, 사회 적 환동의 제 

한 .726, 장애형제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668, 

전체 척도의 신뢰계수가 .80 이상으로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원경 (1999)이 Harter(l985)의 Self-percept10n 

Profile for Children을 시용하였던 척도를 사용 

하였댜 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소로는 운동능력과 학업능력, 사 

회적 수용도와 신체용모, 행동품행의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으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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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고렇지 않다'(1집)에서 '매우 고렇다'(5 집) 

의 Lkert식 5집 척도이고 접수가 높음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의 척 도의 신뢰 도는 Cronbach's = .897로 나 

타났다. 

조전변수: 가족탄력성 칙도 

McCubbin등(1998)의 가족탄력성 모덴에 기 

초하여 반달장애인 가족의 탄력성은 가족자 

원과 가족평가 고리고 사회적 지원과 대처의 

영역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5집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1집 '전혀 아님', 2집 '아닌 편 

임', 3집 '보통’, 4집 '고린 편임', 5집 '매우 

고립’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 

분석에 시용하였고 평균이 높음수록 가족탄 

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승이-(2001)가 번안하고 우 

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7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장미희(2011)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86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을 사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체적인 통계 방법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 

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값을 구 

하였댜 기초분석으로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 

통계, 주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계수, VIF, 공차한계값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목적인 부 

담감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조전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3단계 위계적 조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내상자몬인과장에 형제에 내한인구 

사회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총 116명 학생 중 남자는 

접수를 합산해서 문항수로 나눈 평균접수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16) 

구분 

入1 日
OE 

학년 

월수입 

장애형제 

연령 

장애유형 

분류 

남又} 

여자 

초등 

중등 

的

9 

( 

191 
··· 
3A71 

율
 

분

4
5
3
3
 

백
 도

0
6
3
7
 

빈

5
6
4
3
 

고등 

종교 
없음 

있음 

20-26세 

지적 장애 

자폐증 

기타 

36 

62 

54 

장애형제 

入1 日
OE 

300만원 미만 40 

300만원 이상 76 

남자 77 

여자 39 

4-13세 48 

14-19세 39 

29 

66 

36 

14 

31 

53.4 

46.6 

34.5 

65.5 

66.4 

33.6 

41.4 

33.6 

25 

56.9 

31.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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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43.1%), 여자는 66명 (56.9%）으로 여학생 

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았디Q표 1 찹 

조)．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 5학년과 6학년 

이 43명 (37.1%), 중학생 이 37명 (31.9%), 고등학 

생이 36명(31.0%）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은 54명(46.6%）이었다. 

월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40명 (35.1%), 

300만원 이상이 76명(64.9%）로 응답하였다. 장 

애형제 성별에서는 남자가 77명 (66.4%), 여자 

가 39명 (33.6%), 장애형제 연령으로는 4~13세 

가 48명 (41.4%), 14~19세가 39명(33.6%), 20~ 

26세가 29명 (25%), 장애유형 별로 보면 지적장 

애가 66명(56.9%）,자폐증이 36명 (31.0%), 기타 

가 14명(12.1%）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기술동계 분석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부 

담감의 평균은 1.99이며 조전변수인 가족탄력 

성의 평균은 3.49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39로 나타났다. 왜도와 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규성음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 침도의 절대값이 

10.0 이상일 때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다(Kline, 1998).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은 

왜도의 절대값이 0.524에서 0.646의 범위에, 

침도의 절대값이 0.356에서 1.120의 범위 안 

에 있어서 정규성 가정음 총족한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7 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또 

한 다중공선성음 좀 더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 해 분산팽 창계 수(VIF)와 공차한계 (tolerance)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구분 

독립변수 

변수 

曰다가 
T 口口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침도 

조절변수 

종속변수 

가족탄력성 

자°}촌중감 

506 

7 

。

~
6
~

344 
3
6
3
5

피
 

·· 
121 

22 

6 

5 65. 

-- 

033 455 
··· 

999 9
—
A3 

133 
.007 

-.36 

1.12 

표 3.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부담감전체 가족탄력성전체 자아존중감전체 

부담감전체 

가족탄력성 전체 

자아존중감 전체 

-.433*** 

-.490*** .672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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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였다. 분산팽창계수는 10이상, 공차 

한게는 0.1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분산팽창계 

수 1.174- 2.072로, 공차한게도 0.1이하인 경 

우가 없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담감과 가족탄력 

성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r = 

-.433, p < .001)를 보이 는 것으로 분석 되 었고 

가족탄력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r = .672,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댜 고리고 부담감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r =-.490, p <.001)가 

나타났다. 

3. 연구모형의 검증 

청소년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 가족탄력성, 

자아존중감의 관계 및 조전효과를 검증한 결 

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자아촌중감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B B B 

서0 벼 己 088 083 836 126 118 1 614 126 118 1668 

학년 -174 -272 -2 405 * -015 -024 -270 019 030 351 

종교 293 277 2 763 ** 175 166 * 2 197 108 102 1 334 

가구월소득 037 034 368 -038 -034 -510 Oll 010 145 

통제변수 장애형제성별 -203 -182 -1 791 001 001 012 022 019 249 

장애형제연령 079 119 1057 -056 -084 -979 -116 - 175 -1 961 

장애유형_지적 

장애유형_자폐 207 182 1679 126 llO 1 364 053 046 570 

장애유형_기타 -080 -049 -473 004 003 033 -072 -044 -580 

독립변수 부담감A -375 -284 -3 832 
*** 

-223 -168 -2 036 * 

조절변수 가족탄력성B 540 542 6 542*** 517 519 6 43l*** 

상호작용 A*B 480 243 2 811 
** 

상수 3 47l*** 2 240 ... 2 122 
*** 

R 188 568 599 

衍(폐’) .128 .527 .556 

P 3.106 .. 13.814 ... 14.102 
*** 

Durbin Watson = 1.399 

*p < .05, *p < .01, *p < .001.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여 구한 것이고, 제시된 F값은 각 단계에서의 회귀모형 

전체 의 F값임 Dummy Variable화 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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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전변수 

투입 후 분석,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두 

입하여 K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 
인하였댜 이 때 독립변수와 조전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반생할 가능성음 줄이기 위하 

여 각 변수를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Model 1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댜 이 

모형에서는 학년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 -.272, p < .05), 종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 .293, p < .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음수 

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종교가 있음 경우 자 

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고 외의 변 

수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댜 

Model 2는 통제 변수와 더불어 독립 변수인 

부담감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을 함께 투 

입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했던 학년의 영향력 이 사라졌고,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디-( = .166, p <.05). 

이와 더불어 독립변수인 부담감은 자아존중 

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 -.284, p < 

.001), 조전변수인 가족탄력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 .542, p < .001)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담감이 높음 

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고 가족탄력성이 

높음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 

人}한다. 

마지막으로 Model 3은 독립변수와 조전변 

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 

형이댜 이 모형에서는 부담깁~ = -.168, p 

< .05)과 가족탄력성( = .519, p < .001)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상호작용항 역 

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디-( = .243, p < .001). 부담갑이 부저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정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항의 영향력 

은 완화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담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지지만,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 

2 5 

I 
2 

감 
I 5 

0.5 

。

. -- ----- ------ ---- ---- ---- ------- ------··-. 

\ ―令_Low 가족탄력성 

••• 틀--－ High 가족탄력성 

Low 부담감 High 부담감 

그림 2.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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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덜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전효 

과의 유의성음 판단하기 위해서는 K의 변화 

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1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록 집자적으로 K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조전효과의 유의성이 더욱 신뢰할 만한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조전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조전효과 고래프 

를 통해 시각화하였고 고 결과는 고립 2와 

같댜 고래프를 보면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 

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높고, 부담감이 높 

아져도 고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가족탄력성 

이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낮음 

뿐만 아니라 부담감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 

감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 수 

준이 높음 뿐만 아니라 장애형제로 인한 부 

담감이 높아져도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담감과 가족탄력성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중앙값을 기준 

으로 구분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달장애 인 형제를 둔 비장 

애 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탄력성이 조전하논지 검증하여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의 기반마 

련에 그 목적 이 있다. 연구의 결과와 연구문 

제에 따른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은 자 

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댜 즉, 부담감 수준이 높음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 

화가 크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에 

는 부모님이 내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장애형제에게만 관심을 갓거나 장애형제를 

더 종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비장애 형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 때문에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 

록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 

장애 형제에게 자신만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 

해주거나 가족끼리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감정음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음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때 반드시 비장애형제의 스트래스 또 

는 불만에 대하여 신중하게 들어주고 이것을 

잘 이겨낸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형제에 대해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비장애 형제의 대인관계와 정서적 어 

려움을 극부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표현을 도 

와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 다 

양한 프로고램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리고 비 

장애 칭소넌을 내상으로 한 언령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전문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어 

야 할 것이다 장애형제와의 관계를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내용에는 장애형제와 노는 것이 

재미없다거나 장애형제의 이해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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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비장애 형제를 당황스럽게 하는 등 

의 행동이 포함되는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장애형제가 갖고 있는 약집과 장애형 

제와 비장애형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고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섣 

명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이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족탄력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담감이 높으면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반면, 가족탄력성이 높으면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이 높아져도 자아존중감의 감 

소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 

족탄력성은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 

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음수록 비장애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가족의 질적 유대, 가족 강집이 비장 

애 청소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미희 

(2011)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 

었댜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이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하고, 가족구성원 간 상호지지 

적, 상호호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런 

가족 간 체계의 특성이 반달장애인과 비장애 

형제간의 지원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며, 특 

히 비장애 형제가 반달장애 인 형제를 수용, 

지원하논 데 정적인 영향을 미진다논 것을 

볼 수 있댜 따라서 비장애 형제의 궁정적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가족구성 체계의 

궁정적 유대관계를 증진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결과 청소년기 비장애형제의 종 

교가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댜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 할수록 자아 

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 고등학생이 되는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비 

장애 청소년이 장애 형제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래스와 분노의 감정이 키지게 된다는 김 

효숙(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아동의 출현이 비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됩음 보여주는 

것으로 비장애 청소년이 고학년이 될수록 적 

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되어 진다. 초등학 

교 저학년 때 비장애 형제에게 장애라는 것 

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 

쳐 줌으로써 가족 내의 장애인식이 먼저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에 대한 편견 

과 선입관음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비장애 

형제들 끼리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래들 

과 같이 이겨 나갈 수 있는 비장애 형제 프 

로고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고양 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중·고등 

학생 시기에는 학교생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룹 환동이나 집단상담 등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상담이나 개별환동, 

학교외의 시설에서 장애인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동 등에 찹여함으로 자 

신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에 

내한 인식고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 장애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상황에 접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자녀가족의 비장애 형 

제들이 공통적으로 장애 형제를 갖고 있지 

않은 또래의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는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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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상의 도전음 받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특성음 지닌 장애자녀가족의 형제들도 장애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듯 특 

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Dunst, Trivette, & Deal, 1988).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집과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에서 조사대상음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으로 제한하였는데, 분석결과 학년 

이 높아질수록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이 

장애형제가 없는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낮 

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조사대상음 대학생 이후의 연령으로 

확대하여 장애형제로 인한 어려움을 좀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주부양자가 부모 다음으로 비 

장애 형제의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비장애 형제의 연 

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조사 연령대의 확대가 필요하디召} 

다해 한재 희 2016).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연구하 

거나 장애유형 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댜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족 전문가들 

이 각각의 연령대에서 겪을 수 있는 비장애 

형제들의 어려움에 관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사회부지 프로고램 

을 적용하여 개입의 효과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이 된 비장애 형제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매우 민감하고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일부는 부모님을 의식한 

응답이 분석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추후에는 인터넷 설문이나 휴대폰 

앱음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또한 반달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어떤 장애 

보다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중경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음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댜 비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해서 교육과 상담 프로고램을 통해 반 

달장애 인을 형제로 갖고 있는 비장애 형제와 

이들의 가족 부지와 삶의 질이 확대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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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Burden and 

Self-Esteem of Non갑sabled Adolescents who have Brothe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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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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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S<1cial Welfare, Che<1ngju Urnvers1ty 

The purpu;e of t抽, study was tu examine rhe etfec:rs of the seme of burden on the self-esteem of 

non-di;abled adolescents who have brothers ,,;,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u determine it' family 

elasticity has a controlling cficct among these variables. For chis purpose, 116 adolescents aged 11 co 18 

witl10ut a Jisability :ll1J with a sibling who ha, a Jisability were surveyed u,ing self-repomng 

quesnonnatres. 'J11e SPSS 23.0 statistics suite wa~ u,e<l co i<lemif}" the correlations l1etween the variables, 

and this was followed by a bier:m:hi내 regulation regre찍on analyse. ru cunfrrm whether f'arruly resilie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crn-cen the sense of bmdcn fdt by an adolcscenc sibling without a disabil따 

and hisiher sclt~csteem. TI1e results of this st빽 shov.'Cd, first, that the sense of bmdcn folc by the sibling 

witl10ut a Jisabilit)' ha<l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self-e.,teem. 'l11is inJicates that a higher level of 

the sen;e of burden caused by the existence of a sibling "\\'lth a disability may reduce the level of 

댁.-esteem. Second, family sensiti,,ity had a significant :따 pu;itive modernting eff눕 on the influence of 

the sc11Sc of bmden fdt by an adolcsccnc sibling withOllt a disability upon selt~csteem. That is, in the 

pathway of the negative influence from the seme of bur<len on self-esteem, family resilience coul<l fonctton 

as a protective factor. Base<l on the findings of this stu<l)', the researcher pmvi<les practical strategies for 

enhan야:ing f,ami1y resilience and suggests the need fur inter.·ention on adolescent sibling; without disabilities 

m the field of education and social weff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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